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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라는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우선 살펴보고 싶다.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불안정과 

혼미한 상태, 경제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이념적으로는 점점 보수화 되고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과 함께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진로와 목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일본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우선,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정치적 Leadership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쇼화 후기에는 유능한 정치 리더십 및 

리더십 집단이 있었고, 실패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 다이쇼, 쇼화 전기에는 리더십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성공과 패배라는 역사의 한 주기를 체험한  경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공의 시대에는 국민적 leader 창출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 

국민적 leader 가 탄생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구도와 국민의 

선택 폭 확대해야하고, 남아있는 정치적 세습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Q&A> 

Q. 리더십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에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헤이세이 시대에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은 일본의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보면 간단한데, 

성공적인 시기로 뚜렷한 리더십을 가졌던, 메이지, 쇼화후기에 비해, 가장 최근인 헤이세이는 

시작 후 지금까지 15 번의 정권교체를 단행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의 2 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리더십의 

흔들림은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